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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주교 천주교쿠 주보 ( 1 ) 

기도서 313 연 ( B해) 

쩌11 독서 : 신 영 4, 32-34, 39-40 

제2독서 :로 마 

복 음: 마 태 

8, 14-17 

28, 16-20 천 주교전주교구홍보국 

1985. 6. 2. 

너희는 가서 이 세상오든사 

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 

지와 아들과 성 령의 이릅A 

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. 

(마태 28 , 19) 

口강 묻 

사랑 한다는 것 

고 경 혼 신부 

우리는 새로운 계명올 받었융니다. 
“서로 사랑하여라 ! " (요한 15 : 17)고 .. . 

우리 모두는 사랑이란 것을 알고， 항시 사랑이 란 것을 
실천하연서 살아가지요. 특히 연애하는 젊운이들운 참된 
사랑을 구가하고 있지요. 그리고 성한 이는 “냐는 당신 
이 아니연 축어버렬검니다. 진정 내 사랑을 받아주성시 
요” 하며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고백하는 분도 계시지 
Ji.. 얼마나 아릎다운 사랑업 니 까 ? 이 순진한 사랑의 고 
백은 하느넙을 택하여 성직의 걸을 닦는 사랍도 이 사랑 
에 굴복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. 
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， 어떤 처녀가 신학생 한 분 

을 그러며 생명을 다해 사랑했넌 예가 있었읍니다. 그 
신학생 지도 신부념은 그 학생을 불러 그토록 사랑하는 
아가씨가 있음을 내심 부러워 ? 하면서 이렇게 충고를 
했었융니다. “베드로 학사닙 ! 신부가 되어서 영흔 천이 
나 만을 쿠하기 천에 언저 한 아가씨의 영흔부터 구하지 
요”하고 ... ... 결국 그 신학생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

걸을 바꾸지 않￡연 안되 었융니다. 정말 아릎다운 사랑 
이 지요 
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 강고 넘어가야 하겠융니다. 
사랑이란 자치 이익을 위하여 상대연올 사랑의 노예로 
만드는 것인지요? 온천히 자기 것을 만드는 것 인지 
요? 얼른 알아듣기 어려운 운제입니다. 

“ 그렇지만 시-랑의 본성을 생각해 본마연 해답이 쉰게 
-나오겠지요. 
- 사랑이란 시기하지 않융니다. 질투하지 않슐니 다. 분 

노하지 않송니 다. 오래 참슐니 다. 그러 고 자기 의 모든 
것을 조건없이， 아갱없이， 온천히 내어줍니다. 우리는 

예수넙한테서 이러한 사랑만을 배웠읍니다. 예수넙 께서 
는 다른 사랑을 가료쳐주신 적이 없융니다. 
오늘윤 삼위일체 대축일이지요. 

상위얼체란 그 자체 얀에만 장들어 있는 신비가 아녕 
니다. 처 음부터 하느넙은 여러가지 형태로 우리 인간 안 

에 현존하시 며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 결합하도록 부 
르고 계쇠니다. 

예수께서는 하느닝올 아버지로 요사해 주셨고， 바울로 
자도는 “우리는 성령 안에 힘입어 하느닝을 ‘아빠 아버 

• 지’라고 부른다”고 가르쳤융니다(로마 8: 15) 성자께서 
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항시 강실 안에 현존하시며 우리 
륨 기마리십니다. “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”고 
약속하신 것운 성령의 사랑 얀에 항상 우리를 성화시키 
겠다는 것 입니다. 
우리는 성상안에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하겠읍니 
다창안동 주임 신부) 

앓훨법 대학생들 이야기 
대학생들의 미 문화원 정거， 참~로 양촬한 얼이 아날 

수 없다. 외국 공판을 정거한 대학생들의 의사표시 방엽 
에 운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동 
안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왔걸래 공부해야 할 대 학생들이 
그렬 수 밖에 없었단 말인가 ! 이른바 정치인들은 우엇 
을 했고， 정부당국은 광주사태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 우 
엇을 했단 말인가 ! 그러고 이 사건을 보도하는 매스콤 
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! 마 운화훨장인 래언씨의 “일부 
언흔이 학생들을 반미(反美)라고 표현한 것윤 옳은 것이 
라고 생각하지 않는다”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어떻게 밭 

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! 풍금층을 풀기 위해서 탤레비션 
앞에 냐섰다가 그만 댈레 "1 천을 박살내버리고 싶은 충동 
에 빠지는 것을 어쩌 달캘 것인가 ! 
고려대학교에서 내는 신운에 이런 글이 있다무석 

무단(無石無彈)이냐 우만우석 (無彈無石)이냐는 애교있는 
논쟁(?)이 세간의 관심을 끌머니 안암골에는 그보다 강 
도높은(? ) 표어가 교운 앞에 나붙었는데 .... /내 용은 보 

다 근본적인 운제안 귀군귀학 (歸軍歸學) , 체제에 그훈련 
펀 (?) 강도높은 운쿠 탓인지 다음날 아청 누군가에 의 
해 슬그머니 철거됐다고./호형 (虎兄)들 그에 대한 반박 
도 윤근히 기대했지만 반박은 커냉 졸지에 사라져 버 리 
자 조금은 실망한 표정 . 하기야 그에 대해 반박의 여지 
가 .. .. (홈大新聞 85년 5월 20일자， 石*홉春秋)-騙軍觸 
學， 새겨볼만한 뭇갚은 이야키가 아날 수 없다. 
대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 어른들은 고들이 자꾸 

만 현실운제에 판섭갖는 것을 나우라기만 할 것 이 아니 

라 그들이 학엽에 열중할 수 있는 용토를 만들어 주어야 
한다. 짧軍歸學， 너우나 당연한 말인데도 자꾸만 마음에 
깊이 와 닿는 현실이 안타강기 만 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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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이 름으로 마귀 도 쫓아내 고… 마르 16 : 17 

l 이 말씀은 제자플의 파견에 따른 예수의 약속이다. 여기서 「야릎」이란 예수의 현좀(現存)과 갇은 내 i 
l -J‘ ..... 용이마 “나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” 현존의식은 지속적인 「알치」와 「승리」를 가져오게 한다. 

CD 일치-만일 우리가 하느넙의 현존을 의식하지 뭇한다연， 그것은 현존울 의식케 하고， 능력을 구샤 i ’ i 케 하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와 아접(我執) 해운이다 ! 
I @ 승리-모세는 하느닝의 현존올 상실했다연， 승리를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다(만수 14: 42-45). ’ l 악령이 나간 것은 그분 이릎의 능력 해운이다. 그분 이름은 그분 존재의 총체를 말한다 제자들윤 。!
8 러한 힘을 가지고， 세상을 향해 복음올 설파하였마. 여기서 복음이란 1) 하느넙 아들의 육화， 2) 하느 i ‘ 

I .A 넙 피의 속죄， 3) 하느녕 성령의 재생， 4) 하느넙 말씀의 성화， 5) 하느냥 능력의 부활， 6) 하느닝 현 ! 
웹\ 존의 영광， 7) 하느닝 신앙의 의화(훌化)의 내용올 말한다 
lV 제자들이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닝은 그들과 함께 역사(投事)하셨마 (20절) . 주님께서 그율과 i 

"..함S뻐 함께 하시지 않는 한， 그들의 얼은 헛된 것이었고， 설파판 말읍이 기적 (표지)으로 굳혀지지 않는 한， ’ 

11 11 n 그것은 주님의 현존이 없였마는 증좌였다. 만일 우리가 제자들처혐 오든 사랍들에게 복음을 천파하려는 ’ ’ K따#‘n 엘의 속에 하느닝 뜻을 실천하려고 애플 쓴마연， 주님은 플립없이 우리와 함께 역사(~事)하살 것이 i 
--y-•- 마 ! 

“내 이릎으로 마귀도 쫓아 내고 여러 가지 기이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냐 독융 마셔도 아무런 ; 
: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또 영 자에게 손을 얹A연 영이 나올 것이마"(16: 17, 18). 사도 바울로는 싱제 ’ ’ 이렇게 하였마 i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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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

口시대의 징표 

~I 

우리는 자주 듣는 

*** 
생생한 기록올 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

다. 

광주사태는 겉A로 논의되거나， 공개적A로 토흔되지 

아니할 뿐， 얀￡로는 사람들 내연 속에서 뿐리 깊은 웅 
어리후 남아 있마. 또 해마다 5월이 오연 현지에서는 보 
게， 보이지 않게 내연(內썼)하고 있다. 

새홉게 부상한 제 1야당이 선거 공약A로써 광주사태의 

진상규영 풍을 내세운데 대하여 공감과 함께 일말의 불 
안캄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 국만의 솥껴한 싱경얼 것이 
다. 그렇다고 진상율 111 훗하여 모든 것이 마진(未盡)안 
채로 영원히 묻어둔마는 것도 불가능하다. 도한 그런 태 
도는 결코 한 시 대를 사는 사랍￡로서 떳떳한 자세도 아 
니다. 

우리는 공개적으로 제시펀 한 정당의 공약이 이유없이 
유예 또는 공약화(空約化)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 
다 

시끄럽던 5월이 지냐고 6월을 맞는 이 시접에서 적절 
하게 운제가 제기되고， 모두가 슬기좁게 이 사태를 극복 
해결했마는 얘기를 듣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. 

5월은 지났는데 ... 

지난언 선거 해， 우리는 강자기 터진 말의 붓물에 놀 
랐다. 가려지고 강추어진 진실이 끝내 은폐휠 수만은 없 
쿠나， 하는 느껑 을 받았다. 
이제까지 업밖 o 로 말을 해서는 큰일날 것처럽 여겨졌 

던 금기 (禁료)의 사항도 거청없이 말해졌고 특정한 사랍 
과 판련판 이 른바 성역 (뿔城) 또는 그 주변에서 이루어 
진 일도 폭로되었다.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， 어 
둠 속에 갇혔던 진실이 낱낱이 빛 속에 드러나는 것 같 
았다 
선거 때， 가장 소리높이 외쳐댔먼 강도 높은 발언이요 

공약의 하냐가 ‘광주사태의 진상 규영과 책임자 처벌’이 
었다 그러한 공약을 어떻게 어혀한 방법￡로 질현할 것 

인지， 국만은 조용하냐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. 그러고 

그 5월， 참상과 111 극， 원한의 5월은 그냥 또 지냐 버렸 
다. 당시 뉴욕타임즈의 사설에서는 광주사태는 「폴란 
드 공산정권의 자유노조에 대한 단앙올 어린애 장난에 

비견케 하는 사건」이었마고 지석했었마. 그러냐 정작 우 
리는 현장에서 실제혹 체험한 사랑과 그들의 단연적인 

증언을 제외하고는 광주사태의 진상을 천혀 알지 뭇하고 

있다 . 외국에 나갔던 사랑들이 오히려 광주사태의 보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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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전북의료협동조합지정병원 

醫藝꿇필훌굉 

국 약 
3-3338 

아릎맙게! 

믹I 
4-0009 

시 
톨 

천 
;L 
T 

εl료괴목 피부과 비뇨기과 
E!:!e!’전문의 훌 昌 흉 (루까) 

부실.입상병리 검사십 
g}잉잉리川 -~ ，윤 자 (글라라) 

tt @ ’ 719 .@ 0616 (상담전화) 
(구역전모거리 필딜로 동핀 2증) 

축 ! 회 캅 
이 갑 진(요한 ) 애령회장 

일시 : 85년 6월 8일 
축하미사 : 가폴릭씬타 

대강당 12시 
축하연 : 가툴릭센타 식당 

참석하시어 기도해 주시변 
감사하겠읍니마 

1985. 6. 8. 
복자성당 사우장 이경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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;뚫醫교 구 소식; 깨 

영지·영지·영지 ! 

녕r 촉 ! 견진 : 낭원 천주교회， 9일 오전 1 0시， 주례 -박정일 주교닝 

에 • 재 정 참사회 : 6월 3일 10시 30분 

:2. 소년 꾸리아 창립 2주념 1 일피정 : 2알 9시 3:>분~5 시， 장소-전동 천주교회 

3 . 빡스제 : 2일 오전 9시 30분~오후 8시 , 장소-가툴릭 센타 

프로그랭-성경시험， 건전가요제 

슬4 수녀님들을 위한 영성피정 및 총호1: 일시 -3일 쩍 10시 30분~오후 5λ1 30분 

가툴렉 센타에 서 오천 9시 30분에 출발， 참가비 -2천원 

'5 . 마니피강 제 5 회 정기연주회 :천주교구 대학생연합회 마나피갓 항창단 

장소-예술회판， 일시 -6월 5일 오후 7시 30분 

>6. 전주교구 울뜨레마 : 일시 -6월 6일 오전 10시 동록 

장소-해성학교 강당， 각 지구장은 우정의 모엄에 참얘할 프로를 현준비하시기￡바랑 

(본당별 출연도 가능) 

7. 전북지구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 1일피정 : 일시 -6월 6일 오천 9시 30분~오후15시 

장소-노송 천주교회， 참가대상-천북지구 형제회원 천원 

지참물-기도서·성경·성가집·수도복(도시학-라연 제공) 1안당 1, 500원 

8 . 교리교사 교구， 지구임원 및 각 본당회장 6월 모임 : 10알 6시 30폼， 가몰려센다 

9.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:11얼로 연기 ， 장소-군경묘지에서 11시에 있음 

야외미사와 단합대회를 하오니 많은 회원 참석 바람 

10. 교구 전체 젠모임 : 12일 오후 2 시 3)분， 장소-가폴렉센타 교육판 

각 본당 젠과 관성있는 분 모두 초대합니다 

11. 각 본당 사무장님께 알립니다 : 본당 공지사항을 중요한 것만 요약하얘 

도착할 수 있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

전화번호 안내 : 가폴릭 사회복지회 (2-5290) , 

전화번호 변경 : 교구 평신도협의회 (4-2935) ， 

정 기연주회 

화요일까지 
최고의 건강식품 불노초 

영 지 버 섯 

*직정 생산하여 
저렵하게 보급합니마. 

*재배 llJ-업에 대하여 
수시로 교육합니다. 

*연락 주시연 
얀내서 보내 드렵니마. 

월성 영지 농장 
최 택 송(날시스) 
강 영 순(제노베파) 

이 리 @4773 • @8953 
이리시 월성홍 403 

(성글라라 봉쐐수녀 원 앞) 

우지 개 가족 (2-2523 ) 

놓민회 (72-2776) 

i” 
ij” 

베델섬서(속편) 개강 : 성서에 대한 이해를 보다 갚게하며 특히 하느닝의 말씀을 

생활화 하도록 동는 강좌입니다 

동록키 간-6월 3일~6월 12일， 얘 알 09 : 00~18 : 00 

개강일시 - 12일 오후 7시 30분 

강 사-뱀석규 신부 

수 강 료-2만원(수료시까지 -1년훈) , 

교 재 대 - 1만5천원 

고~~원 

響씀p 

고려페인트 대리점 
*각종 페인트 도산매 
%공사청부 *집수리 전문 
*각종 보수공사 일절 문의 
상담 

대한 도장공사 
김 의 화(요생) 

짤 @4874 , 06522 
전주 서노송동(중앙성당 옆) 

오수 설계 ·시공· 감리 
분료 

유성 정화조 
f.R.P , P.E 정화조 
생산판매 
Water Tank 생산판얘 
농촌 삼조식 생산판매 
천주시 천라중학교 앞 

짤 74-4 8 8 0 
김 세 인(이냐시오) 

[를 



(4) 숲 정 이 

제 ICD 지구 각 본당소식 

'" '" '" 사제관 6 -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
(노솜동) 사무실 2 -7032 보좌신부 김 의 철 

\.../\.../\.../ 수녀원 ν 시-도회장 이 홍 재 

1. 축 ! 성인 영세자 57명 탄생 : 축하드렵 니다 
2. 어린이 영세식 : 9일 오전 9시 30붐에 본당에서 
3. 본당 물뜨레아 성지순례 : 오늘 요천 7시 출발 
본당내의 꾸르실리스짜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랑 
성지-솔-외 성지 

4 . 예수성심회 월례회 :4일 어머니미사 후 
5 . 첫 영성체 :9일 공식이사 중에 합니다 
6 . 예비자 입교식 : 30일 공식미사 중에 합니마 
7. 꾸리마회합: 9일 오후 2시 

걱-단 팀의 간부넙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
8. 분재 강의 계속 : 오늘부터 다음주까지， 공식미사 후 
9. 공소 순회미사 : 8 일 저녁 8 시 ， 황운리공소 
10 . 금주의 전례담당 : 제 1조，차주는 제 4조가 담당합니다 

책임강 있게 준비하여 진행합시마 
11 축 ! 혼인미사 : 오늘 1 2시 

신랑-깅 종운(바요로)군， 신부-설갑순양 
口 지 난주 봉헌급 : 438， 840원 교무를 : 369， 000원 

지 난주 신축기금 : 78， 000원 

r、 r、

(복자) 
、.../ 、...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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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보미사단 모임 :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

중 ·고 보미사단 포함 

2 . 대학샘회 : 매주일 오후 5시 30분 
본당내 전학생 참석 바랑 

3 . 견진성사 받으실분은 사무설에 속히 신청 바람 
견진교리 -17일~22일 신부닙반-저녁 8 시 
수녀 닝 반-오천 9시 , 23일 견진성 사 

4 . 본당신부님 영염축일 : 1 3일 
축하미사-오전11 ， 축하식 미사 후 많은 기도와 협조 
바랍 

5. 촉 ! 회갑， 이갑진 때령회장 
8일(토) 1 2시마사 센타에서， 축하연-센타 식당 

6. 반회 합 : 6일 저 녁 8시 저 녁 미 사 없음 
다가동l만-수녀 넙 (김 안나씨 반장) 
다71-동2만-신부-닝 (조마리 아 반장) 

7 . 금주 성 당청소 : 월-사도의 모후pr 
토-자비의 오후pr 

8 . 금주전례 :해설-유덕열， 독서 -CD강기연 @이갑진 
9. 행복한 가정운동 : 9일 11시 30분 
口 지난주 봉헌금 : 216， 015원 교무금 : 531, 250원 

"'''' 사제판 79 추임신부 김 영 신 
(상관) 사우실 사도회장 이 정 우 

、.../ 、.../

1. 구역 대의원회 : 공식마사 후 
2. 치과진료 : 다음주일에 있읍니 다 
3. 예비자 교리 :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
4 . 상관 공동체 캡패인 

인사를 잘하고 남의 말을 하지 맙시 마 
5 . 본당 유지비 부족 : 교우금을 내주세요 
6 . 협조요망 : 어린이미사외- 학생마사에 자녀들이 함께 
할 수 있도록 부모닝 이 관성을 두셔야겠읍니다 

7. 주일미사 참례 : 농언기에 바쁘셔도 주얼마사는 쪽 
참려l 함시다 

딘 지 남주 봉헌금 : 121, 870원 교무금 : 101 ， 000원 

~ 
'" '" '" 사제판 2 -8307 주임 신부 김 반 석 
(서한동) 사무실 /1 사도회 장 김 낙 균 

'-" \.../ \.../ 유치원 2 -2276 
1상 예비자 교리 실시 

납자반-매 주 수요일 저 녁 8시 30붐 
얼만인반-매주 수요일 오후 2시 
직장인-화요일 오후 8시 30분 
중 ·고생-일요일 오후 6시 

1 . 사도회 월례회 :5일 저녁미사 후 
2 . 자모효1 : 4일 오전 10시 30분 

3. 꾸리아 : 다음주일 오후 2시 
4 . 반잠님 월례회 : 마음주일 공식미사 후 • 
5 . 섬심회 : 1 3일 오후 2시 .& 
6 ‘ 요나호I (청념호1 ) 모임 : 8일 오후 5시 
7 . 성지순례 : 6일 마 리 내 및 꽃동네 경 유 

※ 새백 6시 본당에서 출딸 
시간 엄주 바랍니다(도시락 지 창) 

8 . 신학샘 후원글 신입 : 현재 68쿠좌 

9 . 1 지구 중·고 체육대회 : 서학동 우승 ! 
10. 감사 : 주일학교 신앙대회， L.M 경축행사 무사해 

찰 마쳤읍니다 

11 차주전례 : 해설-김상곤 · 요정희 
독서 -φ차상열 @함운권， 기도-요냐회 

口 지난주 볼힘금 : 일반-314， 5 11원， 

주일학교-5， 200원， 중 ·고-12， 350원 

계 -332， 061원 

교무금 : 233， 500원 

'" '" 사제판 6 -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
(전 동) 사우살 2 -3222 보좌신부 김 기 곤 

'-"' \.../ 수녀원 2 -8347 사도회장 김 병 오 
1. 사도호1 : 공식 마 사 후 

2. 글라라 형제회 : 오후 1시 30분 
3 . 자모회 : 다음주 

4. 첫 영섬체 교리 : 10일 오후 5시 ~6시 
대상-국민학교 3학년 이상 

5. 200주념 기념사업에 적극 참여함시다 
황택순 · 최기열-각 l만원， 강사합니다 

6 . 6 월은 예수성심성월입니다 

7. 주일학교 자모회 : 4일 삐. 

8 . 다음주 전례담당 - -
아컴 미 시 해설 이여숙， 독서 -φ김동연 @이주영 
공식 미 사 : 해 설-이 준영 , 독서 -φ유철종 @안득수 
저녁미사 : 해설-최원일 ， 독서 -φ최종만‘ @이 훈 

口 지난추 봉힘급 : 1, 194， 1700월 교무금 : 402， 000원 

'" "'''' 사제판 75-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
(효자동) 사무섣 2 - 0915 사도회장 이 교 성 

\.../\.../\.../ 수녀원 2 -4804 
1. 촉 ! 견진섬사 : ’오늘 10시 

2. 교육관 기공식 : 견진마 사 후-박정 일 주교닝 
3 . 여성 꾸르실리스타 ’ 단샘 : 김데레사 • 운루시아 
4. 예비신자 모집 : 6월 한달-전신자의 판심 바랍 
5. 신축 묵주기도 : 6， 72 1단， 누계 -57， 682단 」

6 . 꾸리 아 : 오늘 오후 2시 !’ 
글라라회-다음주 공식미사 후 -

7. 구역기도 모임 
효자1단지 4일 3동 203호-이영희씨 댁 

디지 난주 봉헌급 : 517， 190원 교무금 : 615， 000원 
신축힘릅 : 115.000원 

*인 쇄 : 전 주 보 팝 출 판 사 홈 o 7 4 4 0 


